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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정정자료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7. 18.(화)

국토교통부가 서울∼양평 고속도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
수치를 조작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< 보도 내용 (노컷뉴스, 7.18) >

◈ 뒤죽박죽 ‘김건희 라인’ 터널·교량... “1km마다 교량 설치?”

- 강상면안, 터널 9개, 교량 15개 → 터널 19개, 교량 26개(조사 때마다 들쭉날쭉)
- 강상면안이 양서면안보다 교량·터널 수 훨씬 많아

☐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가 강상면안이 양서면안보다 경제성·환경성이 뛰어

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 수립 시 복수안(예타, 대안 등)을 설정하고 

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,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.

 ㅇ 전략환경영향평가는 ➊평가준비서 작성·심의 → ➋평가서 초안 작성 → 
➌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→➍평가서 작성 → ➎환경부 협의 

순으로 진행됩니다.

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 마련한 노선과 예타노선 

등을 기초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조정

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이를 반영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.

 ㅇ 특히, 전략환경영향평가 초기 단계인 평가준비서 작성·심의 단계 등에

서는 타당성 조사의 노선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노선의 조정이 

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따라 후속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의 

작성 내용도 변동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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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☐ 해당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‘평가서준비서’(’23.2.6)와 ‘평가항목 등 

결정 내용 공개’(’23.5.8)시 나와 있는 터널, 교량 수가 상이하다는 내용은 

 ㅇ 평가준비서는 타당성 조사의 관계기관 2차 협의(’23.1) 전 노선을 기준으로 

작성한 것이고

  - 평가항목 등 결정 내용 공개(’23.5.8)시에는 타당성 조사에서 관계기관 2차 

협의의견*(’23.2.3)을 반영하여 조정된 노선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. 

    * 광주시 의견 반영(서울∼양평 고속도로와 국도43호선, 국지도88호선 연계)

  - 최적의 노선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노선의 조정에 따라 터널, 교량 수의 

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수치를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. 

 ㅇ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와 표에 수량이 다른 이유는 평면도상에 모든 교량·

터널를 표현하기에는 공간적 한계가 있어 일부 생략된 것으로 정확한 

수량은 보고서의 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 

☐ 또한, 단순히 노선의 터널 개수, 교량 개수가 많다고 해서 경제적·환경적

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. 

 ㅇ 터널 및 교량 갯수보다는 터널 및 교량 연장, 공법 등이 중요하며, 

상수원 보호구역, 철새 도래지 등 환경 민감지역 통과를 최소화하는지가 

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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